
미치노에키 가제노이에 

 

가제노이에는 매년 40 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인기 관광 명소입니다. 

방문자 수를 보면 유원지나 박물관을 상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, 실제로 이곳은 길가에 

있는 쉼터, 즉 휴게소입니다. 이러한 시설이 일본에 1,180 곳 있으며 무료 주차장, 공공 

화장실, 관광 안내가 제공되고 현지에서 만든 농산물을 한 번에 구매하실 수도 

있습니다. 

 

가제노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현지인이나 관광객이 히루젠의 축복받은 제철 

음식을 사러 오는, 큰 과일과 채소가 있는 시장입니다. 이 지방에서 유명한 특산품 중 

하나가 히루젠 무입니다. 무는 일본 요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만, 

히루젠 품종은 특히 수요가 높습니다. 히루젠 무는 맛뿐만 아니라 모양도 높은 평가를 

받고 있습니다. 일본에서는 채소와 과일의 모양을 중시하므로 생산자는 흠집 없는 

완전한 모양의 과일과 채소를 생산하는 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간과 모든 

노동력을 쏟고 있습니다. 

히루젠의 검은 화산성 토양은 부드러워서 무가 곧장 손상되지 않고 성장할 수 

있습니다. 또한 토양의 미네랄 성분과 수분에 의해 수분량이 많은 영양가 높은 무가 

생산됩니다. 

 

가제노이에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면 지역 사회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. 농산물을 

추적하는 간단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모든 주민은 초록색 진열용 

트레이를 집에 가지고 가서 팔고 싶은 농산물을 트레이에 담아 가게에 가져올 수 

있습니다. 각 판매자에게 등록 바코드가 있으며, 그 바코드 라벨을 출품하는 물품에 

붙입니다. 정산하는 계산대에서 빠르게 스캔하기만 하면 확실하게 판매액 일부가 그 

생산자에게 보내집니다. 그 시장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건 전문 생산자뿐만이 

아닙니다. 연금으로 생활하면서 부수입을 얻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나이가 든 주민과 

같은 현지인도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. 희귀한 버섯류나 산 머위, 현지 사투리인 

구이비로 알려진 보리수나무과의 신 열매 등 산에서 찾아 모은 진미를 출품하는 

사람도 있습니다. 

 

종합 시설인 가제노이에에는 농산물 시장 외에도 이 지역의 특산품과 수공예품을 

판매하는 소매점과 카페&레스토랑도 함께 지어져 있어 ‘히루젠 야키소바’라고 불리는 

인기 있는 면 요리 등 오카야마의 명물 요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. 


